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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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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간호학부

A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by 
Maladjusted soldiers

Eun-Joo Lee*, Eun-Kwang Yoo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자살시도 과정에 대한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K도 00군단의 복무 부적응으로 그린캠프에 입소한 병사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에
서 2017년 9월까지 12개월간 진행하였다. 개별 심층 면담 결과를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는‘창살 없는 감옥’, ‘모든 것이 눈치’, ‘가식적인 삶의 연속’, ‘자포자기의 삶’의 4개의 범주, 9개 주제모음과 
25개 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로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군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군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신세대 병사들이 마지막 단계인, 자포자기의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성격
유형별로 자살요인에 차이가 있었고, 자살 시도 이전 내외부적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살 전까지 자살 
시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예방 정책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정신 간호 중재 프로그램과 자살 예방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원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performed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structure of the suicide attempt
process experienced by maladjustment soldiers. The survey participants targeted 10 soldiers who entered ‘Camp 
Green’ due to lack of duty by the 00 Corps of OO Prefectur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from October 2016 to September 2017 and analyzed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suicide attempt 
process by maladjusted soldiers was delineated into four categories such as ‘A prison without bars’, ‘Walk on 
eggshells’, ‘A pretentious series of life’, and ‘A life of desperation’; 9 theme clusters; and 25 themes. As a result, 
maladjusted soldiers had a generally negative experience related to military culture. Soldiers who fail to adapt to 
military culture will show extreme behavior unless they are able to overcome their depression. Unless specific 
understanding of the suicide attempt process is attained, the suicide prevention policies of mission-maladjusted soldiers
will be ineff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hope to serve as the basis for a suicide prevention an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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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전방부대 임 병장 총기 난사 사건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 군
조직의 여러 문제와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1,2]. 최근 2017년 7월 전방부대에서 발생된 
자살사건이 보고되었고 그 이유가 선임병으로 부터 구타

와 가혹행위로 밝혀졌다[3]. 국민 권익위원회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자살 및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예방 정책과 병영문화 혁신, 군 자살 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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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자살자

가 많이 감소되었음이 보고되었다[4]. 그러나 군 복무 도
중 매년 60명-80명이 자살로 사망을 하고 있고, 자살로 
인한 인명사고가 군내 사망의 65-70%를 차지하고 있으
며, 10년 이상 자살로 인한 사망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어 국군장병의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이 시사되었다[5].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군 자살 사고 원인, 관련 요인, 심리부검, 보호
요인, 위험 요인, 심리 특성 등에 대한 연구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 조직 병영 문화, 가정불화, 개인적 질병, 
심리적 취약성, 사회적지지, 회복 탄력성 등의 개인, 사
회, 문화의 복합적 요인 들이 확인되었다[6,7].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논문은 특정변인과의 상관성을 살피거나, 
하위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었다.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자의 개괄적

인 분석은 있으나 복부 부적응 병사들이 인식하는 군생

활, 그들이 자살을 실행하기 까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
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 군 제도는 징병제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

성으로 이루어진 군 집단이다. 이처럼  제도화된 군 문화
가 가지는 특수성은 장병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군 조직은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수용하
는 집단이고, 자신이 속한 국가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 집단인 동시에 계급, 직책, 권위가 바탕인 위계 서
열적 전투 집단이다[8]. 현재까지도 군 조직은 경직되고 
엄격하게 유지되는 관료제 조직인 반면, 신세대 장병은 
자율성이 강하고, 진보적인 사상으로 자기주장과 의사표
현이 명확하다. 그들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전쟁 이후 급
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 편안함을 누렸다. 
하지만 신세대 장병은 단체 적응력이 약하고, 지시나 강
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충동적이면서 무책임한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9].또한 개인주의적 성
향을 가지고 있고, 인내성이 결핍되어 있으며, 충동성을 
가지고, 정신적으로 나약하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다
고 한다[10]. 군 문화 속에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신
세대 장병은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경험하고, 집단주의
와 강력한 위계질서로 상징되는 군대에서 우울, 불안, 고
립감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곳
에 적응하지 못한 장병 중 일부는 극단적인 자살이나 타

살을 선택하기도 한다[11,12]. 

자살은 복잡한 원인에 의한 현상이고, 자살의 핵심속
성으로 반복되는 고통으로 인한 번민과 고통의 정점에서 

삶과 죽음을 결단하는 시간이며, 고통스런 삶을 정지 시
키려는 것이라 한다[13,14]. 이에, 병사들의 자살 예방 
사업에 앞서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시도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고충,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
었던 과정, 자살 실행을 하게 된 촉발적 요인이 무엇인지 
그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자살 시도 결정 과
정을 탐구하고 이해함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러
한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군대 내 자살예방을 위한 방안

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자살을 실행하게 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살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대해 

기술하고, 이해하고자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
여 귀납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이다. 자살비율이 가장 높은 K도 지역
을 대상으로 A, B, C 지역에서 자살 시도를 하고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니어
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시행하여 각 대표 유형별로 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에니어그램은 아홉 가지 인간 성격 유
형과 고대 전통의 영적 지혜에 뿌리를 두고 현대 심리학

에 접목되어 발전되어 온 도구이다. 집단 상담을 먼저 시
행하고, 이후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 가족형태, 자살 시도 방법 등을 고려하였다. 군생
활의 시작부터 자살시도를 하기 까지 어떤 경험을 하였

는지, 성격 유형별 자살 촉발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
하며 효과적인 중재 시점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다.

2.2 연구 참여자 선정 

참여자 선정은 계급, 연령, 성격 유형, 이전 자살 시도 
여부, 정신과 질환 여부 등 특성을 고려하여 의도표출 하
였고 아래 표와 같다. (Table 1) 총 10명의 자살 시도 병
사가 본 연구에 참여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
령은 23세 이하 7명, 계급은 일병 이하 9명, 교육정도는 
대학재학중 7명, 정신과 진단(우울증, 성격장애, 불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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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Private Education Psychiatric 
diagnosis

Previous 
suicide 
attempt

 experience

Family 
type

Economic 
condition

A recent suicide
 attempt Way

Enneagram 
type

1 20 Private 2nd 
class

A university 
student Panic disorder 1 parents high Wrist cut Throw 

oneself 1

2 23 Private First 
class

A university 
student Depression 0 parents Middle Drug abuse 2

3 21 Private 2nd 
class

High school 
graduation

Personality 
disorder 0 single 

mother Middle Drug abuse 3

4 25 Private First 
class

A junior high 
examination Depression 3 Homeles

sness lower Wrist cut Throw 
oneself 4

5 22 Private First 
class

A university 
student

Personality 
disorder 1 parents high Hang oneself 5

6 20 Corporal A university 
student

Anxiety 
disorder 2 parents Middle Drug abuse 6

7 26 Private First
 class

A university 
student

Personality 
disorder 0 parents Middle Wrist cut 7

8 25 Private First 
class

A high school 
examination

Anger control 
disorder 0 single 

mother lower Throw oneself 8

9 23 Private 2nd 
class

A university 
student

Anxiety 
disorder 0 parents Middle Hang oneself 9

10 21 Private First
 class

A university 
student Depression 0 single 

mother lower Shoot oneself 4

애, 공황장애)은 10명이 모두 받았다. 또한 이전 자살 시
도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경우는 4명 이었고, 가족유형
이 편모 및 노숙인 경우가 4명, 경제수준이 중하인 경우 
8명, 자살시도방법은 목맴, 약물 남용, 투신, 손목자해, 
총기사용 이었으며 에니어그램 성격유형으로 각 유형 대

표 번호 별로 선정하고, 총기 사용을 한 4번 유형을 추가 
하였다. 에니어그램 1번은 개혁자로, 원칙적이고 이상적
인 유형, 2번은 돕는 사람으로, 사람을 잘 보살피고, 대
인관계를 잘하는 유형, 3번은 성취하는 사람으로, 성공
지향적인 유형, 4번은 개인주의자로 낭만적이고 내향적
인 유형, 5번은 탐구자로, 집중력이 강하고 지적인 유형, 
6번은 충실한 사람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유형, 7번은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쁘고 생산적인 유형, 8번은 도전
하는 사람으로, 성격이 강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유형, 9
번은 평화주의자로, 느긋하고 잘 나서지 않는 유형이다. 
단, 정신적 증상으로 심각한 우울증 및 불안 증상으로 의
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공황장애로 신체적 증상이 있어 
상담이 어려운 경우, 자살 시도 이후 정서가 불안정한 상
태인 경우, 면담 도중 증상 악화로 면담을 철회했던 경우
는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3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소속 기관의 연구 윤리 심의 위

원회의 심의를 받았다(HYI-16-134-3). 특히 자살 시도자
에 대한 윤리적 보장을 위해 연구 시작 전, 자료수집에 
앞서 자료조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 도중 언제
든지 철회가 가능함과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고 모든 자

료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 될 것에 대해 안내하였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며, 녹
음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을 잠시 멈출 

수 있고, 녹음을 전사한 자료에는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
도록 무작위로 번호를 부여하여 익명처리를 하여 예기치 

않게 대상자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익

명 처리함을 설명하여 참여자의 윤리를 고려하였다. 면
담 이후 심리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집단 상담 및 개별 

상담을 하여 대상자의 안위를 보장하였고 언제든지 면담

자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4 자료수집

2016년 10월에서 2017년 9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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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미리 정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심층개별
면담을 시행하였다.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군 생
활은 어떠셨어요? 2)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무엇일까요? 
3) 자살 시도를 결심 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4) 현
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현장 메

모도 시행하였다.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참여자의 진술에 판단이
나 동의를 표현하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짧게 고개를 끄
덕이거나 응답하며 참여자의 말을 경청하였다. 면담 장
소는 상담실, 캠프내 공원에서 이뤄졌고, 면담 시간은 1
인 2회~4회, 회당 1시간 ~2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다.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하고,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 시점
에 자료 수집을 종료 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Colaizzi(1978)[15]가 제시한 자료 분
석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개인적인 속성
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만들어 범주를 구

성하고,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로, 1단계는 모든 참여자의 진술

문을 여러 번 집중하여 읽고, 2단계로 의미 있는 구절들
을 추출하였다. 3단계로 개념을 생각한 뒤 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고, 4단계로 의미의 공통점을 조직
하여 주제를 도출하여 주제를 다시 더 추상화된 주제 모

음으로 만들었다. 5단계로 총체적인 기술을 하였고, 6단
계로 주제모음을 가지고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한 현상의 

본질적인 의미 구조를 만들었다. 7단계로 본질적 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분석 과정에서 질적 연구의 경험
이 풍부한 지도교수님과 박사수료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 조정, 통합하여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
복하였다. 또한 2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도출 개념에 대
한 내용이 그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2.6 연구자의 준비 및 엄정성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의 준비로 필자는 군

에서 18년간 복무 하였고, 퇴역 이후 최근 2년간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위한 집단, 개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신보건간호2급 면허와 정신보건간호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정통
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을 들

었고, 질적 연구방법의 논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으며, 
관련 학회지에 투고한 실적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 학
회 평생회원으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숙독하며 연구자의 

통찰력과 이론적 민감성 등 자질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서 

Guba와 Lincoln[16]이 제시한 신빙성, 신뢰성, 적합성, 
감사가능성, 확증가능성에 근거하여 노력하였다.
신빙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생각과 고정 관념은 괄

호 처리하였다.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자
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하여 자료
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때까지 진행하고, 포화시점에 다
르면 중단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녹음하고 필사하였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Colaizzi의 절차대로 분석을 진행하
였다.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 확인을 받았으며, 박사 
수료생 연구자들과 논의와 합의를 거쳐 연구자 삼각검증

을 하였다. 적합성 확립을 위해서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다양한 특성 등의 정보를 표 1로 제공하였다. 감사가능
성을 위해 연구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고, 관련 주제와 
주제모음을 표2를 통해 제시하였다. 확증가능성은 신빙
성,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인함으로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 연구의 중립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획득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 시도 경험에 있

는 다양한 감정, 사건, 생각의 과정을 포착하여 기술함으
로 자살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 참여

자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살 시도 
경험을 파악한 결과 25개의 의미 있는 진술과 9개의 주
제모음,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자살 시도 과정에서 
경험하는 병사들의 핵심 범주는 ‘창살 없는 감옥’, ‘모든 
것이 눈치’, ‘가식적인 삶의 연속’, ‘자포자기의 상태’ 로 
드러났고, 하위 주제는 표2와 같다. (Table 2). 복무 부적
응 병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적응하려 노력 하지만, 
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문제와 복무 중 인간관계 문제
로 부대원과의 관계에서 고립된다. 힘든 여건에서 벗어
나고자 스스로 노력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 보지만, 
복무 기피라는 오해만 받고 별다른 해결 방법을 찾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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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Soldier's Experience of Attempted Suicide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A prison without bars

New environment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up and down

Controlled life
Verbal violence

Separation from society
Stuffiness

Army Culture
Patience

Walk on eggshells

Be excluded from training
Health problems

Exclude from job, training

The difficulties of human relations
relationship

harass
A rumor that is spreading rapidly

Psychological pressure
A feeling of being ostracized

Anxiety
Sense of isolation

A pretentious life

Perzona
Perzona

Trying to endure
All you have to do is medium

Standout
Unthinkingness

Stress expression
A call for help

A desperate life
Suffer a setback

Isolation in a relationship
Close-level labeling

Extreme anxiety, depression, anger

Giving up
Slaughterhouse

A suicide attempt

한다. 이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조직과 관계에 대한 배신감, 절망감, 우울감의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오면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을 실행한다. 자살 시행 직전 단계에서 성격 유형별
로 에니어그램 사고유형인 5,6,7번은 자살을 계획하여 
실행 하였고, 감정형인 2,3,4번은 자살 충동성에 의해서 
실행하였으며, 본능형인 8,9,1번은 분노조절이 되지 않
아 자살이나 타살을 생각하고 복수와 현실 도피의 의미

를 가지고 자살을 실행하였다. 

3.1 창살 없는 감옥

사회와 단절된 새로운 환경에서 그들은 감옥과 같은 

군대 문화를 접한다. 상하 수직관계, 통제된 생활, 언어
폭력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그들이 처음 접하는 군대
문화에 대한 느낌은 부정적이다. 

3.1.1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이지만, 통제된 환경 속에 그들은 답답함을 
느낀다. 함께 있는 장소, 사람, 환경 모두가 낯설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일을 배우고, 같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공유하며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뭘 보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누구 하나 옆에서 길
을 알려 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짜증나
고, 철조망은 우리를 가둬놓기 위해 만든 것이란 생각도 
들고, 누가 명령하는 것도 짜증나고, 달리는 차를 보면 
부럽고.”(참여자8)

“영장이 나올 때도 힘들었고.. 군 생활 모두 힘듭니다. 
훈련병 시절.. 이병, 일병.. 모든 것을 지우고 싶은 곳입
니다. 이곳에서 제가 하는 일은 선임보다 힘쓰고... 대우 
못 받고, 제한적인 일만 하고.... 드러나 있는 감옥 입니
다. 춥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
다. 통제된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참여자 4)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어제, 오늘, 내일... 말
도 함부로 하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 있는 곳입니다. 짜증
납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 집니
다.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 것
이...” (참여자 3)

“선임들이 조용히 있으면 말 걸고... 대답안하면 찍히
고... 그러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하고... 일도 힘든데.. 간
부들, 선임들, 동기들 마음에 들어야 하니 열심히 일했어
요... 일하고 지적 받으면 안되니까 밤늦게까지 일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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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훈련소에서부터 계속 잠을 잘못잤어요... 잠이 오
지 않았어요.”(참여자 1)

“선임들의 폭언은 저를 힘들게 합니다. 너 자꾸 말한
걸 왜 못쳐들어. 혼자서 헤매고 뭐하냐. 자작좀 쳐 먹어.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 너 관절이 왜 그따구냐... 실
수 좀 그만해...너 또 꿀빠냐..선임들이 너 말 많이해 라
는 말을 늘 들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참여자 10)

3.1.2 사회와 단절

자유로운 생활을 하던 사회와 달리 제한된 공간,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에 걱정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여기는 감시하고... 감옥 같습니다. 모든 공간에 사람
들이 같이 다녀야 하고... 개인 공간도 없고...교실 같은 
곳은 트라우마가 있는데...다른 곳에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병 걸릴 곳 같은 곳입
니다.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 읽고 싶은 책을 볼 수도 
없고,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했
던 일들을... 다 허락 받고 해야 합니다.” (참여자 6)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돌봐야 하는데, 저
는 군대에 있으니까... 아버지를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밤만 되면 아버지가 걱정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
다.”(참여자 2)

“근원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여친
이 힘든 일을 당했는데, 제가 여기서 도와 줄 수 없고, 
스트레스를 풀 때도 없고,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가보
지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자유롭게 병원에 간다고 하지
도 못하고... 밖에서는 자연스럽게 했던 일들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
습니다.”(참여자 6)

3.2 모든 것이 눈치

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내

려놓고, 타인에 대해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 눈치를 봐야
지 인정받고, 그 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건
강문제가 생기고, 훈련과 작업에서 열외하게 된다. 이것
은 선후임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좋지 않
은 소문은 급속히 퍼지게 된다. 사소한 일로 시작해서 인

간관계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불안감과 고립감이 느껴지
며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 모든 것에 눈치가 보인다.  

3.2.1 어쩔 수 없는 열외 

몸이 아파서 훈련과 작업에서 빠지게 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 선후임, 동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픈 
것도 서럽고 힘든데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선임들, 동기들 눈치 보입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 너무 힘든데, 훈련 받기 힘들고 보초 서기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열외 해야 하지만, 엄청 눈치가 보입니다.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더 들어 가야 하니까...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알고 있습
니다.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허리가 너무 아픕니
다. 병원 진료도 받아야 하는데...”(참여자 2)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긴장되고, 어눌합니다. 공황
장애가 있어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심장이 답답하고.. 가
슴이 아프고,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납니다. 늘 자신감
도 없고, 소심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의무실에 자주 있
었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꾀병이라고 의심
합니다. 눈치 봐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죄송합니
다....”(참여자 9)

3.2.2 인간관계의 어려움

선후임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시작된다. 말로 괴롭
히기도 하고, 투명인간 취급도 한다. 자신에 대한 안 좋
은 소문이 퍼질까 두렵다. 

“자대에서 훈련 중에 엎드려야 하는데 그냥 걸었습니
다. 선임이 그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새끼 옆에 
있으면 꼬인다고 말하기도 하고 소문도 퍼뜨렸습니다. 
코앞에서 겁주려고 공포탄도 쏘고... 답답했습니다. 어떻
게 해야 할지...저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
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
니 점점 더 심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참여자 6)

“선임들이 저를 폐급이라 부릅니다. 너 같은 놈은 군
대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 찍어 놓고 보겠다고 말했습니
다. 전역한 병장들 떠날 때까지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들이 내리 갈굽니다. 옆에서 선임들이 서로 
소문 퍼뜨리고... 나와 상관없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중대에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다. 내리 갈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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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니다.” (참여자 9)
“선임들이 실수했다고 뒷통수에 대고 욕하고는 했습

니다. 용서 할 수 없었습니다. 간부하고도 쌍욕하며 싸웠
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믿었던 간부가 형처럼 지내다가도 간부처럼 
이야기 하면 완전 배신감 듭니다. 한숨 나고, 잠도 못자
고, 믿었던 간부인데..”(참여자 8) 

3.2.3 심리적 압박

과장된 소문이 퍼지는 것 같고, 왕따 시키는 분위기를 
느낀다. 불안감이 들고, 점점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
한다. 스스로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 아무도 믿을 수 없
고, 나를 도와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된다. 

“저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다
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저에게 혼내기도 하고, 상처도 많
이 받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지 고민하게 되고... 
업무도 많은데 대인관계까지 힘들어 지고, 헛소문도 너
무 많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는데도 군 생활 꿀 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
는지,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사소한 실수들 속에 이상한 
고립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참여자 1)

“은근히 따돌리는 것이 있었어요. 선임에게 한 소리 
들었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왜 이런 소리
를 들어야 하나... 저는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고, 혼자서 
지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감정 변화도 심한 편이고 의기
소침한데... 그런 저를 잘 모르는 선임들이 소문을 퍼뜨
린 것 같아요. 동기, 선임 모두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
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기 싫
어 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싫어요. ”(참
여자 4)

“부대 안에서 느껴지는 시선의 두려움.. 앞으로 일, 먼 
미래의 나에 대해 너무 우울하고 외롭고 기운도 없고.. 
선임 보면 기가 죽고,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나를 괴롭
히는 것은 내안의 공포와 불안감이었어요. 생활관 가기
가 싫어졌어요. 내가 없을 때 부대원은 (내) 뒷담화 하는 
것 같고... 밥 먹을 때, 샤워할 때 사람들과 마주칠까 무
서웠어요. ”(참여자 5)

“간부들이 조기 전역 하려고 저런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다 힘들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하고 싶
었습니다. 오해를 풀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았습

니다. 점점 힘들어 졌고, 버틸 힘이 없어져 갔습니다. 그
런데 위로 받을 전우도 없고... 편의시설을 같이 이용할 
전우도 없었습니다. 친구 없이 혼자 따돌림 받는 느낌이
었습니다. ”(참여자 7)

3.3 가식적 삶의 연속

자신이 원하는 것, 기본적인 욕구를 희생하고, 타인에
게 인식되는 모습에 집중한다. 그런 행위들 속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 있지만, 가면을 쓰고 버틴다. 견디려 노력하
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런 군 
생활에 지치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버티지만 너무 힘들다. 

3.3.1 가면을 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잘해도 튀어서 안 되고, 못하면 폐급 취급이니 
중간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지내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군대에서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주변을 열심히 분석하고, 노력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
었죠. 늘 잘 하는 모습, 칭찬 받으려는 모습, 하지만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었더니... 사람들에게 상처
를 받았습니다. (이전과)달라졌다고 하고...그동안은 가
식이었냐고 하고...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이곳이 싫습니
다.”(참여자 1)

“선임이 쓸데없이 말 걸면 웃으면서 대답해야 하고, 
대답 안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 지니... 혼자서 
모든 것을 삭혀야 합니다. 저는 온순하고 그랬는데 군대
에서 변했습니다. 분노에 차있고, 움추려 들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지겹습니
다.”(참여자 9)

“분단위로 기분이 변하는 저는 기분이 상하면 아무것
도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꼴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하고, 패버리고 싶은데, 제가 감당 할 수 없
으니까 참아야 하고... 진짜 짜증납니다. 저도 제가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참여자 4)

“군대는 어디를 가나 다 똑같습니다. 중간만 하면 됩
니다. 열심히 일하면 또 시킵니다. 그냥 효율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데로 중간만 하면 됩니다. 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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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해도.. 그냥 있으면 됩니다.”(참여자 7)

3.3.2 버팀

가면을 쓰고 버틴다. 아무 생각 없이 국방부 시계가 
빨리 가길 바라면서 무력하게 하루하루 버틴다. 중고등
학교 시절 집단 따돌림 사건이 떠오른다. 스트레스가 많
아지면 가끔 폭발하기도 한다. 때로는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중대도 바꿔보고, 보직변경도 하고, 타
부대로 이동도 해보고, 그린캠프도 참여해 본다. 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관심병사라는 낙인과 투명인간 

취급이다.
 
“중대원들과 어려워지자 다른 중대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제 소문이 다 퍼져 있고, 선임들이 너 여기서도 힘
들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대로 갔는데, 거기 사람
들 또한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어디를 
가던 마찬가지에요. 새롭게 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
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 시선과 새로운 곳에 또
다시 처음부터 적응하고 버텨야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

이에요. 다 해봤는데... 별 소용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
각 없이 지내야 해요. 너무 힘드니까..”(참여자 1)

“군 생활에 지치는데... 주위의 시선이 많이 의식되고, 
관심병사로 찍힐까봐 비밀리에 상담해야 하고, 친구랑 
통화하는데... 감정이 폭발했어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데.. 중학교 때 정신과 다닌다고 소문나서...왕따 되었었
어요. 힘들었어요. 꾀병으로 보일가봐 힘들다고 말하기
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힘든데...그냥 잘 
지내는 척 하고 버텨야 해요.”(참여자 4) 

“부대에서 눈치도 보이고, 무기력해서 군병원 정신과
도 다녀오고, 약도 먹어보고, 그린캠프에도 다녀왔는데... 
상담도 많이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 거기나 다 똑같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똑같이 가고 있
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
다. ”(참여자 2)

“주말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가지고 있는 비
상약을 먹었어요. 의무실에 가서 휴식을 위하고... 생활
관, 점호, 식당 갈 때도 답답함을 느껴요. 훈련 때 마다 
부담스럽고, 군복무에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버티
는 것이 점점 힘들어요. 동기들이 저를 이해한다고 하지
만 훈련 빠지고 근무 빠지고.. 피해를 주고 있어 부담스
러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어요.”

(참여자 4) 
“중학교 시절 따돌림을 당했고.. 아주 힘든 시간을 보

냈습니다. 이후 공황장애가 생겼고, 사람 많은 곳이나 폐
쇄된 공간에 가면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납니다. 이 
문제로 부대에서 이것저것 열외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간부나 선임은 제가 사고 친다고 한 쪽 구석에 앉혀 두

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내가 왜 여기 있
는 것인지... 나는 무엇인지...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여자 5)

3.4 자포자기의 상태

잘 적응해 보고자 노력해 보았지만, 건강문제와 인간
관계의 어려움, 개인 성격, 소문 등으로 점점 심리적 압
박을 경험한다. 잘 지내는 척 가면을 쓰고 버티지만 오래 
가지 못한다. 관계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지고, 폐급으로 
낙인찍힌다. 점점 더 불안하기도 하고, 더 우울해 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자신이 더 이상 선택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노력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절
망스럽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들에게 
군대는 죽어서 나가야 하는 도살장이다. 자살을 계획하
기도 하고, 자살 충동이 잦아진다. 모든 것을 포기 할 때
가 되었다. 죽으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3.4.1 좌절

점점 관계 속에 고립되고,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
힌 자기 모습이 비참하다. 다른 사람은 잘 지내는데, 자
신의 왜 이렇게 힘들고 잘 못하는지 자기 비하도 심하게 

나타난다. 사람들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다. 울다 
보니 새벽이 되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환경과 사람에게 화가 난다. 슬
프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한 마음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병신 같아요. 그
냥 다 그만 두고 차라리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

었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고... 지금 제 
상태가 너무 창피하고 비참해서....” (참여자 1)

“선생님은 왜 사시나요? 의미가 있나요... 죽으면 모
든 것이 편해져요. 그냥 아주 편해져요. 아무것도 걱정 
안해도 되고... 복잡하지도 않고.. 고통스런 삶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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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거에요. 죽음은 해방이고 자유에요. 배가 고프듯
이... 자살 충동은 늘 있어요.”(참여자 4)

“업무도 너무 많았고... 대인관계도 힘들어 지고 헛소
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몸이 아파서 쉬는데도 군 생활 꿀 
빤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보관에게 이야기 하니, 행보관
이 웃었습니다. 그걸로는 보충역으로 못 간다고...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많이 났고... 답답했
습니다. 폐급으로 찍혔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
니다.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지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여자 5)

“자살은 늘 생각하는데 실패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답
답합니다. 자신감도 없고, 자책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
럴까. 실수할 때 마다 부담감이 큽니다. 언제 죽을까, 어
떻게 죽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저의 문제에 대해 늘 
제 탓만 합니다. 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여자 6)

“군대 안은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모두 의미 없습니
다.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안되니 
그냥 사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군대 짜증
나는데... 바깥에서 아무 말도 못할 사람들이 군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화가 나면 물건 부수거나 사람을 
때리면 좀 나아집니다. 그냥 되는 데로 마음대로 하면 편
합니다.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참여자 8)

“폐급으로 낙인찍히면 그냥 끝납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00장도 아무 일 안 시킵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많이 우울합니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매 순간입니다. 호흡곤란도 오
고, 우울하고, 과도하게 긴장하고, 사람들 눈을 잘 못 보
겠고.. 누가 말 걸까봐 불안하고.. 선임이 쳐다보면 저를 
욕하는 것 같고... 이미 멀리 와서 돌이키기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목을 어디서 멜까... 사람들이 너 괜찮
잖아. 잘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 하면 부담스러웠습니
다. 자살해서 끝내고 싶은데... 기회만 있으면 당장 죽으
면 편해 질 것 같은데..” (참여자 9)

“다 같이 있는 것이 힘듭니다. 숨이 막히고, 짜증나고. 
욱하는 성격으로 싸우기도 하고... 눈을 감고 칼로 찌르
는 상상을 자주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중대 동기들이 뒷담
화 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일도 안 되고.. 욕이
나 먹는 내 존재가... 에휴... 사람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사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허무 합니다”(참여자10)

3.4.2 포기

분노와 절망을 느끼는 슬픈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너무 고통스럽다. 군대에서,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죽
어야 나갈 수 있는 도살장에 온 느낌이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어떻게 죽을지 고민한다. 방법도 생각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득 문득 올라오
는 자살 충동이 더 무섭다. 충동에 휩싸이면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틀간 잠을 못잤습니다. 일을 잘해보려 했는데, 잘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군대에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 
같았습니다. 억울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싶었
는데, 몇몇 잘 해 주는 사람들 보니 저만 죽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자해를 했습니다. 손목에... 
힘들게 의무실에 있는데 간부가 와서 정신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간부의 말에...눈이 돌아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보란 듯이 죽고 싶어 5층 난간으로 뛰어 올라갔
습니다. 전우조 동기가 저를 따라와 잡았습니다. 간부가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죽어서 너 0되어봐라는 심정이었습
니다. 내가 죽어서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 1)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혔어요. 다같이 막
사 청소를 하는 날인데... 갑자기 죽고 싶다는 충동이 또
다시 올라왔어요. 창틀에 올라가서 나도 모르게 뛰어 내
리려 하던 것을 옆에 있던 동기가 저를 끌어내려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때 서야 제가 자
살 하려던 것을 알았어요. 정신 차리고 저를 봤더니 제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고, 울고 있었어요. 뛰어 내릴 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고 싶은 충동 밖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참여자 4)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
웠습니다.D 데이를 선정하고, 엄마, 친구에게 남기는 저
의 통장, 여러 가지 유품들... 사람들에게 유서는 남겨 놨
습니다. 매일 매일 날짜를 지워가면서 준비했습니다. 새
벽 1시, 화장실, 고무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
을 세웠고, 그 날에 실행하였습니다. 매일 사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헬조선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 
폭파시키고 죽일 수 없으니 제가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참여자 5)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약 20봉지를 다 먹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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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냥 다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편
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다 피하고 싶고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너무 힘겨웠습니

다. 투명인간처럼 생활하고, 부딪히고 싶지 않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잠도 안오고.. 밤이 되면 기운이 없고, 생
각이 복잡하고 많아졌습니다. 죽으면 다 해결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편해진다고...삶의 희망은 없습니다. 사
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똑같습니다.”(참여자 6)

“전날 새벽까지 앉아 있다가 내내 이불 속에서 울었
어요. 희망도 없고, 터놓고 이야기 할 사람도 없고, 부모
님 볼 면목도 없고... 스스로(감정이) 통제가 잘 되지 않
았어요. 감정도 복잡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죄책감과 
함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행정반에서 
쉬고 있는데, 옆에 면도기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손목을) 그었어요. 간부들도 저를 포기 한 것 같고, 
지친 것 같았고... 주변 사람도 못 믿겠고...될 때로 되라
는 것처럼...피해를 주고 싶었어요. 나에게도.. 간부들에
게도.. ”(참여자 8)

“저는 늘 느리고, 남들보다 잘 못하는 것이 많았습니
다. 늘 소심하고, 튀는 것이 싫고, 사람들이 하라는 것도 
귀찮았고...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편
했고... 점점 선임들과 동기들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
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렇까... 말도 잘 하지 않았고..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잘 못 믿겠더라구요.. 점
점 사람들이 무서워졌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불안
하고, 눈치 보이고...무기력하고..그래서 휴가 나가서 그
랬습니다. 술을 평소 보다 많이 마셨고, 답답해서 모텔방
에서... 그랬습니다. 그냥 욱하는 마음이었는데..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참여자 9)

“죽고 싶은 충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
요. 그 0같은 선임이랑 같이 나가려고 근무를 조정했어
요. 보초를 서고 있는 동안 그 선임 앞에서 (제가) 죽는 
모습을 보여 주려고 제 턱밑에 총으로 쐈어요. 그 모습 
보고 평생 잊지 말라고..그리고 기억이 안나요. 깨어났는
데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수시로 죽고 싶다는 충
동이 올라와요.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꾸 
그런 충동이 올라와요. 배가 고픈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래요... ”(참여자 10)

4. 논의

연구에서 밝혀진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자살시도 경

험은  '창살 없는 감옥',  '모든 것이 눈치',  '가식적인 삶
의 연속',  '자포자기의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군 
입대 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병사가, 군대라는 새로운 
문화 조직에 들어 와서 겪는 적응 과정의 어려움이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시작된 군 생활의 비관적 인식, 단체
생활에서 겪는 위축감, 적응 노력의 실패와 고립, 극복할 
수 없는 고통으로 부터의 도피처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선행연구 중 청소년, 성인, 알콜중독자, 노인을 대상

으로 한 자살 경험 연구에서 자살의 본질은 슬픔, 절망, 
무기력, 좌절과 같이 병사들의 경험과 공통적인 영역이 
있었다.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 자살 촉발 요인의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은 가족 환경, 성인은 불우한 가정, 배
신감, 노인은 반복되는 무력한 일상의 고통, 알콜 중독자
는 삶의 의욕으로 보고되었다[17-22]. 이는 병사의 자살 
경험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자살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경으로 군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자살관련 연구자들은 자살은 복합적인 문제와 요인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군대문화, 조직 
특성, 신세대 병사 특성,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구타 
가혹행위, 절망, 자존감, 고통, 분노충동 요인 등이라 하
였다. 이것은 본 연구 과정에 드러난 결과와도 일부 유사
하다[22-28]. 선행연구에서 밝히는 다양한 요인이 본 연
구에서도 적응과정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자살 행위
를 촉발 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은 개별 성격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니어그램 성격 유형 중 
1,8번은 분노에 의한 타살, 충동적 복수 행위로써의 자
살이 특징적이었고, 4번은 만성 우울과 자학적 고통으로 
인한 자살 충동에 의한 행위, 5, 6번은 고립감에 의한 치
밀한 자살 생각과 계획에 의한 행위, 9번은 자기 비하 문
제로 인한 자존감저하로 인한 행위로 나타났다. 이는 자
살 고위험 집단에서 자살 촉발 요인을 규명할 때 성격 

유형별로 접근하여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성격유형
별 특징적인 정신건강의 취약성과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자살 예방 간호 중재의 근거로 사용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성격 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행
동이 패턴과 핵심신념을 확인하고, 그들의 왜곡된 인식
을 변화 시킨다면 자살 고위험군의 자살예방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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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맞춤형중재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29,30]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창살없는 감옥’ 과 같은 느낌은 

군복무에 대한 부담감과 답답함으로 일반 병사 또한 동

일하게 경험한다. 한 연구에서는 모든 병사들이 환경 변
화와 낯선 군 문화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일반 병사들은 부적응 병사와 달
리, 또래 집단인 동기 집단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그곳
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이를 통해 적응하고 성장한
다는 점이다[31].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동기 집단에 애
착을 가질 수 있도록 입대 초기 적응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초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성격 
유형(4,5,9번 유형)일 경우 동기 집단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특별히 더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이기도 하고, 사회적지지 체계의 보호 요인을 만들어 내
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청소년 자살시도 요
인에서 남학생의 경우 거주 형태별로 자살 시도 요인이 

높아지는 것과 같이[32], 군부대의 낯선 환경은 병사들
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눈치’에서 신체적 건강문제, 전우들과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왕따, 불안, 고립과 관련된 여러 가
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과정은 많은 선행 연구에

서 자살 생각이나 복무 부적응, 자살 유발 요인으로 보고
되어 있다[33,34]. 하지만 모든 요인들이 자살로 연결되
기 보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위축된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한국군의 독특한 권위주의적, 위계적 
문화적 특성으로 모병제를 취하는 미군과는 차이가 있었

다[35].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개
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을
수록,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 일 때 적응이 용이하다고 
보고한다[36,37]. 병사 개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법에 
대해 가이드 해 줄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도움이 필요
한 병사에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식적인 삶의 연속’은 힘들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서 극복하기 위해 가면을 쓰면서 까지 노력을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적응하기 
위해 버티고 있었다. 비슷한 연구에서 복무 부적응 병사
의 성격, 질환, 낙인, 인간관계의 역량 부족 등 부적응 병
사의 문제점 위주로 보고되었다[24]. 하지만, 본 연구에
서 발견한 것은 부적응 병사 또한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관리자와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적응자라는 낙인과 모든 것을 포기
하기 직전의 단계로, 병사의 적응 의지와 노력이 있는 단
계로 최선을 다해 적응하기 위해 버티고 있으므로 내외

부적인 지지체계와 도움이 필요한 적기라는 생각이다. 
선행논문에서 상사와 동료의 적극적인 지지의 중재효과

가 군 적응에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38] 부적응 병사에 대한 차가운 낙인이 아니라 따뜻
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마지막 시기인 것이다. 

‘자포자기의 삶’에서 드러나는 자살 시도 직전의 모습
은 고립, 낙인, 불안, 우울, 분노, 좌절, 포기, 충동 등 선
행 연구에서 보여주는 자살 시도 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노력의 좌절로 인한 고통과 절망은 최악
의 현재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이
것은 선행 논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17,23]. 일부 연구
에서 자살의 원인으로 우울을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

으나[10,12,39], 이것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을 우울이라
는 진단도구로 사용된 증상을 나열한 것이다. 연구 결과
와 같이 자살직전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방법으로 성격 

유형에 따라 4번 유형은 주로 우울증을 나타내고, 5번 
유형은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며, 6번 유형은 불안해하고, 
1,8,9번 유형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살이나 타살 의지
로 표현된다. 우울은 증상의 개괄적인 표현이지 모든 자
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명 될 수 없다. 
일부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가벼운 자해는 ‘자살쇼’라

고 명명하며, 주변인들로 하여금 복무 기피의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을 주어 의심스런 시선으로 보여 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심적 

고통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

다. 또한 그들이 극단적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각
도의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국가 여러 기관
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자살 예방 정책을 세우고, 관련 
연구를 하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4, 
40-42].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의 축척과 맞춤형 정책 및 중

재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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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살시도를 하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그들은 ‘창살 없
는 감옥’, ‘모든 것이 눈치’, ‘가식적인 삶의 연속’, ‘자포
자기의 상태’의 과정의 끝에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복무 부적응 병사들은 한국 군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관적 시각, 갈등 상황에 대
한 미숙한 대처 방법, 적응을 위한 개인적 노력, 적응 실
패에 따른 극단적 선택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
로 심적 고통에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적
응 초기에 군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와줘야하는 시점이 

있었고, 적응 중기에 버티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행해
지는 지점이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을 자살까지 가지 않
게 도와 줄 수 있는 자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포자기의 마지막 순간, 성
격 유형별로 자살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다름 또한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군 자살 예방 정책과 복무 부적응 병사

에 대한 상담과 정신간호중재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적극

적 개입의 시기와 성격 유형별 자살 및 부적응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되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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